
“어르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이 뭐예요?” “가르

쳐줘야 알지!” “어르신, 성

은 이 씨고요 이름은 분이

에요. 이뿐이. 기억하셔요. 

이쁜이. 또 여쭤볼게요.” 

(며칠 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이 뭐예요?” “가르

쳐줘야 알지!” “어르신, 성은 이 씨고요 이름은 분이에요. 이

뿐이.” “진짜예요? 이뿐이 씨?” “어르신 그냥 이뿐이라고 부

르시면 돼요.” “이쁜이 씨~ 이쁜이 씨~”

김복순(80세, 가명) 어르신과 이쁜이 수녀님과의 대화가 

참으로 정겹습니다. 정겨운 대화가 오가는 이곳은 ‘사랑과 

섬김, 함께하는 기쁨’을 추구하는 디모테오꿈마을 요양원

입니다. 2007년 11월, 춘천교구 사회복지법인이 준공해 

성가소비녀회에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6. 25 당시 순교

하신 착한목자 이광재 디모테오 신부님의 정신을 기리며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요양원을 비롯

해 주간 보호, 방문 요양, 재가 노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테오꿈마을 요양원은 어르신들께서 함께하고 싶은 

요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직원들이 감사와 긍정에너지

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지역사회에 먼저 손 내미

는 요양원이 되기 위해, 경청하고 공감해주며 소통하는 요

양원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양질

의 서비스와 프로그램 제공으로 건강보험공단 시설·재가 

정기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요양원에 크나큰 걱정거리가 생겼

습니다. 2016년 악천후로 인해 지붕 일부가 훼손된 것입

니다. 급하게 안전점검을 받았는데, 지붕 보수가 시급하다

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

물을 지을 때 비용이 넉넉

하지 않다 보니 얇은 동판

을 사용하기도 했고, 건물

이 노후화된 탓도 있습니

다. 하지만 무엇보다 요양

원 건물이 강한 국지성 돌

풍과 강풍이 빈번한 강원도 

양양에 위치해 있어 더 쉽

게 손상됩니다.

다가오는 장마철 전에는 

반드시 지붕을 보수해야 하

는데, 5천여만 원이나 되는 

공사비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 교구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정부나 지방자치단

체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습

니다. 요양원 스스로 비용

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 

사랑의 손길 후원자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강풍이 불 때면 행여 지붕이 날아갈까 봐 늘 노심초사이

신 원장 수녀님을 비롯해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요

양원 가족들이 하루하루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

분께서 도와주세요. 김지선 레지나 | 홍보국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입금일과 입금액을 알아야 기부금 영수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후원은 은행에서 위의 후원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고, 727-2048로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 http://cc.catholic.or.kr(모바일 가능하며, 신청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 727-2048 천주교 서울대교구 홍보국 / 727-2510, 2506 바보의나눔

기부금 영수증 신청 안내

디모테오꿈마을 요양원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바보의나눔’이 함께하는 국내외 원조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단체를 후원합니다.

2018년 5월

후원 계좌 우리은행 1005-803-271075 (재)바보의나눔

후원 기간 2018년 5월 12일(토) ~ 6월 1일(금)

후원 결과는 홍보국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나 
서울주보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